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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장애인복지‧공익채널 신청하세요”
- ’27~’28년도 선정 개시…“유료방송사업자 1개 이상 의무적 운용해야”

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정(인정) 신청 절차가 시작된다.

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(위원장 김종철)는 14일 ’27~’28년도 방송채널사용

사업자 대상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

밝혔다.

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은 방송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

방미통위가 2년마다 선정(인정)하고 있으며, 신청을 희망하는 방송채널사용

사업자는 9월 30일까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 지정 서류를 방미통위에 

제출해야 한다.

 이번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의 유효기간은 2027년 4월 1일부터 

2029년 3월 31일까지이며, 종합유선방송사업자‧위성방송사업자‧인터넷멀티

미디어방송(IPTV) 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는 분야별 1개 이상의 공익

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한다.

 공익채널 신청 사업자는 ▲사회‧복지 ▲과학‧문화 진흥 ▲교육 및 지역 등 

3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신청하고, 방미통위는 신청서류 관련 

세부지침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

한다.

 접수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방미통위 누리집(https://www.kmcc. 

go.kr/)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 방미통위는 신청서류 접수 완료 후 분야별 

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정(인정)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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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대호 방송정책국장은 “방송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다양성을 확대하는 

프로그램을 제작‧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

바란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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